
시절을 운운하는 일처럼 쉬운 일이 있을까

유례없이 힘겨운 오늘도 말(言)은 넘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저 멀리 걷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어제도 오늘도 말없이 걷고 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따뜻한 눈과 분명한 걸음으로 우리 곁을 지나는

그들은 정녕 누구인가

새벽을 걸어온 그들의 발자국에

아침을 여는 그들의 눈동자에

한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속에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들의 발자국이 오늘의 소식이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소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그들과 같이 걸어야 하지 않을까

글ㆍ사진=박재완 기자

우리, 

그들과 함께 

걸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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